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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행복감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관계를 주관적 웰빙과 감사성향이 
이중으로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남녀 고등학생 245명이었다. 이 연구를 위해서 지
각된 스트레스 척도, 삶의 만족 검사, 정서빈도검사, 감사성향 척도 및 주관적 행복 척도를 사용하였다. 직렬적 
이중 매개효과는 PROCESS Macro 3.5 모형 6으로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고등학생의 스트레스는 주관적 
웰빙, 감사성향 및 행복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고등학생의 주관적 웰빙은 감사성향이나 행복감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감사성향도 행복감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행복
감 간의 관계를 주관적 웰빙과 감사성향이 직렬로 이중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청소년들의 
행복에 주관적 웰빙과 감사성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주관적 웰빙 수준과 
감사성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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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feeling of happiness among high 
school students, and to examine the double mediating model of subjective well-being and gratitude 
disposition on that relationship.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245 male an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Perceived Stress Scal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Emotion Frequency Test, Gratitude 
Questionnaire-6, and Subjective Happiness Scale were used for this study. To analyse a sequential 
double mediating effect, PROCESS Macro 3.5 Model 6 was used. Results revealed that stress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subjective well-being, gratitude disposition, and feeling of happiness among 
high school students. And, subjective well-being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gratitude disposition and 
feeling of happiness, while gratitude disposi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feeling of happiness. It 
was found that subjective well-being and gratitude disposition were sequentially mediating stress and 
feeling of happiness among high school students. Becaus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ubjective 
well-being and gratitude disposition play important roles in adolescents' happiness,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ir subjective well-being and gratitude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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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다른 연령대보다 청소년기에는 적응해야 할 것들도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지만[1], 특히 대학진학이 
강조되는 사회에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2]. 실제로 한 연구에서
는 한국 청소년들이 뉴질랜드 청소년들보다 학업 스트
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그
리고 청소년이 경험하는 그런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삶의 질을 낮춘다[4]. 스트레스는 다양한 방식
으로 청소년의 삶과 미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삶 속에서 다양한 부정
적 결과를 양산하는 것이 연구로 밝혀졌다. 청소년기의 
스트레스는 학교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주며[5], 정신
적으로 힘들게 하여 자살을 생각하게도 한다[6]. 게다가 
중년기나 노년기에서처럼 청소년기에서도 스트레스가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7]. 또한 청소년이 
경험하는 생활 스트레스는 중독에도 빠지게 만들 수 있
으며[8], 스트레스가 청소년으로 하여금 비행행동을 하
게 할 수도 있다[9]. 그리고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그들
의 삶 속에서 웰빙이나 행복감을 낮춘다[10].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행복감과 관련된 변
인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행복은 강렬한 기쁨에 이르는 
유쾌한 감정, 즉 긍정정서를 경험하는 정신적 상태로 
정의될 수 있으며 삶의 만족, 주관적 웰빙, 인생에서 추
구하는 최고의 상태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11]. 그렇
기 때문에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라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런데 서은국은 본능적인 행복추구를 
강조하며 행복을 생존과 번식을 위한 진화의 산물이라
고 주장하였다[12]. 그렇다면 청소년이 행복을 추구하
는 것이 삶의 적응과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구재선과 서은국의 연구에
서는 청소년의 삶 속에서 가치 지향과 심리적 욕구충족
이 행복과 상관이 있었다[13]. 행복이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선이든, 생존과 번식을 위해 본능적으로 추구하
게 되는 것이든 간에 개인 삶에서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개인의 행복을 예측할 수 있는 심리
적 변인들에 관한 연구들이 국내에서도 많이 이루어졌
다[14].  

앞서 기술한 것처럼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행복감을 낮출 수 있다[10]. 스트레스가 개인의 행복감
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국내 연구들에서도 이
미 검증되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가 
행복감 수준을 낮출 수 있으며, 직무 스트레스가 행복
감을 위협한다는 것이 연구로 밝혀졌다[15]. 또한 중학
생의 스트레스가 그들의 행복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도 검증되었다[16]. 청소년이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
면 행복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연구로 검증되었는
데[17], 이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행복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논리에 기초한 것이다. 이런 연구
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여기에서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행복감을 감소시킬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고등학생의 행복감을 어
떤 방식으로 낮추는지 그 경로를 탐색하고자 한다. 우
선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주관적 웰빙에 부정적으로 영
향을 줄 수 있다. 김정호는 웰빙을 삶의 동기가 충족된 
상태로 개념화하면서 동기가 충족하지 않은 상태를 스
트레스라고 보았다[18]. 그렇다면 삶 속에 스트레스원
이 많다는 것은 동기가 충족되지 않은 것들이 많은 것
이다. 따라서 자각된 스트레스가 많으면 주관적인 웰빙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삶에 대한 만족 
수준이 높고 부정정서를 덜 느끼고 긍정정서를 많이 경
험하면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19]. 
스트레스는 개인의 삶 속에서 부정정서를 더 경험하고 
긍정정서를 덜 경험하며[20], 삶의 만족감을 떨어뜨리
기 때문에[21], 주관적 웰빙 수준을 낮출 가능성이 크
다. 그리고 실제로 스트레스와 주관적 웰빙이 관계가 
있다는 것도 검증된 바 있다[22]. 그렇다면 청소년이 경
험하는 스트레스가 그들의 주관적 웰빙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선행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행복감 간의 관계를 낙
관성이나 긍정적 사고  등이 매개한다는 연구들이 있었
는데[16], 이 연구에서는 주관적 웰빙이 고등학생이 경
험하는 스트레스와 행복감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보았다. 앞서 행복을 유쾌한 감정이나 삶에 대한 만족 
및 주관적 웰빙으로 표현되기도 한다고 하였지만[11],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다. 주관적 웰빙이 행복
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개념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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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기도 한다[23]. 본 연구자는 주관적 웰빙을 경험하
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았다. 삶에 만족
하고 긍정정서를 많이 경험하면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
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소년의 주관적 
웰빙은 행복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
구도 있었다[24]. 

청소년이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으면, 다시 말해 삶
에 만족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면 바로 
행복한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주관적으로 웰빙 상태
가 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 행복감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감사성향(gratitude disposition)은 
“개인이 긍정적인 경험을 한 것이나 긍정적 결과를 얻
게 된 것에 관해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경향성”인
데[25], Watkins는 감사 그 자체를 행복의 지표로 보
았다[26]. 선행연구에서는 감사성향은 심리적 웰빙이나 
주관적 웰빙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27],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행복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28]. 이것은 감사성향이 주관적 웰빙과 행복
감 간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
적 웰빙 간의 관계를 감사성향이 매개한다는 것으로 밝
혀졌다[29]. 유주연과 박경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
기애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감사성향이 매개하
고 있었다[30]. 이런 연구들은 감사성향이 청소년의 스
트레스나 부정적 심리와 행복감 간의 관계도 매개할 가
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용서를 잘하는 대
학생이 감사를 잘 하는 경향성이 있고, 그래서 삶에 만
족하게 된다는 연구도 있었는데[31], 이런 연구는 주관
적인 웰빙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감사를 더 하게 되어 
행복감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가정을 지지한다. 
또한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주고, 
그런 주관적 웰빙 수준이 감사성향을 거쳐 행복감에 영
향을 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
의 스트레스와 행복감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관계
를 주관적 웰빙과 감사성향이 매개하는 것을 검증하고
자 하였다.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고등학생의 스트레스가 주관
적 웰빙, 감사성향 및 행복감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가? 

둘째, 고등학생의 주관적 웰빙이 감사성향이나 행복감
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가? 셋째, 고등학생의 감사성향
이 행복감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가? 넷째, 고등학생의 
주관적 웰빙과 감사성향이 스트레스와 행복감 간의 관
계를 이중으로 매개하는가? 그리고 검증하고자 하는 직
렬 이중매개모형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G광역시에 위치한 한 사립 고등학교에 재

학 중인 남녀 고등학생 24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G*Power 3.1을 사용하며 본 연구에서 분석 가능한 최
대 예언변인 수와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의 크
기 .10로 하였을 때 통계적 결론을 내리려면 최소 표본 
수를 226명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250명 정도의 표본 수를 계획하였다. 

참여자들의 연령은 만 15세에서 19세까지 분포되어 
있었고, 평균 연령은 16.42(SD=1.06)세였다. 이들 중
에 남학생이 129명(52.7%), 여학생이 114명(46.5%)이
었으며, 2명(0.8%)은 자신의 성별을 밝히지 않았다. 그
리고 1학년이 76명(31.0%), 2학년이 85명(34.7%), 3
학년이 79명(32.2%)이었는데, 5명(2.0%)은 학년을 보
고하지 않았다. 

2. 연구 도구
2.1 스트레스
참여자들이 살면서 경험한 스트레스는 Cohen과 

Williamson의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Perceived 
Stress Scale)를 한글판으로 측정하였다[32][33]. 본 연
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안재순이 일부 문항을 청소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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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도록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다[34]. 이 척도는 지난 한 
달 동안 경험했다고 청소년이 지각한 스트레스를 측정
하는데, 고등학생이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고 응답할 
수 있는 척도이기에 선택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5문항은 역환산해야 하는 문항이다. 각 문항
은 해당 경험을 한 적이 ‘전혀 없었다(1점)’에서 ‘매우 
자주 있었다(5점)’까지 5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참여자가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했
다고 지각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문항들 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75였다. 

2.2 주관적 웰빙
주관적 웰빙은 Diener 등의 삶의 만족 척도(SWLS: 

Satisfaction with Life Scale)와 조명한과 차경호의 
정서빈도검사로 측정하였다[35][36]. 이 연구에서 사용
한 삶의 만족 척도는 김정호가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며
[37].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을 ‘매우 반대한
다(1점)’에서 ‘매우 찬성한다(7점)’까지 7점으로 평정하
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문항들 간의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는 .87이었다. 정서빈도검사는 지난 한 
달 동안 부정정서와 긍정정서를 얼마나 경험했는지를 
각각 네 가지의 부정정서와 긍정정서를 평정하도록 되
어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조명한과 차경호
가  제시한 정서를 김정호가 더 이해하기 좋은 용어로 
수정한 것이다[37]. 예를 들어, 공포는 불안으로 애정은 
친밀감으로 수정된 것이다. 후기 청소년기에 있는 대상
으로 이 척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34][37], 본 연
구에서도 채택하였다. 각 문항은 7점 Likert 척도로 구
성되었고, 본 연구에서 문항들의 내적 일치도는 부정정
서가 .70, 긍정정서는 .84였다.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 
점수와 긍정정서 점수를 합하고 거기에서 부정정서 점
수를 뺀 총점이 높을수록 주관적 웰빙을 더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2.3 감사성향
고등학생의 감사성향은 McCullough 등의 감사성향 

척도(Gratitude Questionnaire-6: GQ-6)를 권선중 
등이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척도(K-GQ-6)로 측정하였
다[39][40]. 이 척도는 살면서 감사할 거리들이 많은지, 

여러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는지 등을 묻는 여섯 문
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
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 7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도
록 되어있다. 두 문항은 역환산 문항이며, 점수가 높을
수록 감사성향이 강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들 
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9였다.

2.4 행복감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행복감 수준은 Lyubomirsky

와 Lepper가 개발한 주관적 행복 척도(SHS: 
Subjective Happiness Scale)를 김정호가 번안한 것
으로 측정하였다[40]. 이 척도는 개인이 자신의 행복한 
상태 혹은 그렇지 않은 상태가 진술되어 있는 문항에 7
점으로 응답하게 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 생각할 때 
자신이 행복한 사람인지, 주변사람들과 비교할 때 자신
이 더 행복한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평정하도록 하
는 것이다. 이 척도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된 바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선택하였다[24]. 총 4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문항은 역환산해야 하며 점
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을 더 느끼고 있는 것이다. 본 연
구에서 문항들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85였다.

3. 분석 방법
자료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3으로 하였으며,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구하고 적률상관분석
을 하였다. SPSS Process macro 3.5 모델6으로 직렬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유의성은 부트스트랩핑
(Bootstrapping) 5,000회 지정과 95%의 신뢰구간에
서 검증하였다. 참고로 성별과 학년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를 점검하였고, 스트레스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
었으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종속변인인 행복감에 유의
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보정하지 않았다.

4. 자료수집과 윤리적 고려사항
자료의 수집은 편의표본추출 방식에 의해 이루어졌

다. 이 자료의 수집은 본 연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
년 초에 학생들의 정신건강, 학생지도 및 인성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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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을 통해 부모에게 알리고 참여자인 학생들
에게 자료수집의 목적 등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
(informed consent)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다. 또한 설
문한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되고 개인정보와 응
답한 내용은 절대 외부로 누출되지 않고 특정 기간 동
안 보관하다가 폐기할 것임도 알렸다. 그리고 설문에 
응하면서 불편함이 느껴지면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다
는 점도 강조하였다. 설문지에는 정신적 충격을 가할 
정도의 문항들은 없었으며, 자료수집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진행되었다. 

Ⅲ. 연구 결과

1. 스트레스, 주관적 웰빙, 감사성향 및 행복감 간
의 관계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 주관적 웰빙, 감사성향 및 행
복감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
다. 모수 통계분석인 적률상관분석을 하기에 앞서 자료
의 정규성(normality)을 점검하기 위해 각 변인의 왜도
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변인들을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1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에 문제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41]. 

분석 결과, 고등학생의 스트레스는 주관적 웰빙
(r=-.72, p<.001), 감사성향(r=-.38, p<.001) 및 행복감
(r=-.54, p<.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주관
적 웰빙은 감사성향(r=.52, p<.001)이나 행복감(r=.77, 
p<.001)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감사성향도 행복감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r=.53, p<.001). 

변인 1 2 3 4

1. 스트레스

2. 주관적 웰빙 -.72***

3. 감사성향 -.38*** .51***

4. 행복감 -.54*** .68*** .53***

M 29.59 17.91 31.59 17.52
SD  5.75 5.34  6.93  5.30

Skewness   .08 -.41  -.51  -.10
Kurtosis -.02 -.16    .06  -.48

***p<.001 

표 1. 스트레스, 주관적 웰빙, 감사성향 및 행복감 간의 상관행렬
                                          (N=245)

2. 스트레스와 행복감에 대한 주관적 웰빙과 감사
성향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행복감 관계
를 주관적 웰빙과 감사성향이 직렬적으로 이중매개 하
는지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와 [그림 2]에서 확
인할 수 있다. 참고로 스트레스와 주관적 웰빙 간의 상
관계수가 높게 나타났지만, 회귀모형에서 공차가 각각 
.475와 .406으로 나타나 기준인 .1보다 낮지 않고, 분
산팽창지수(VIF)가 각각 2.104와 2.464로 기준인 10
보다 크지 않아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
났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고등학생의 스트레스가 주
관적 웰빙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β
=-.724, p<.001), 이 모형에서는 감사성향으로 가는 경
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행복감으로 가는 직접 경로도 
유의하지 않았다. 

고등학생의 주관적 웰빙은 감사성향에 정적으로 영
향을 미치고 있었고(β=.513, p<.001), 행복감에도 정적
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다(β=.718, p<.05). 고등학생의 
감사성향은 행복감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β=.179, p<.001). 

[그림 2]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고등학생의 행복감에 
대한 스트레스의 효과(β=-.535, p<.001)는 주관적 웰
빙과 감사성향이 매개변인으로 투입되었을 때 그 효과
가 감소되어 유의하지 않게 되었다. 

경로 B β se t p

매개변인 모형(종속변인: 주관적 웰빙)
상수 76.241  3.210    23.75 .000

스트레스 -1.774  -.724  .107  -16.38 .000

매개변인 모형(종속변인: 감사성향)
상수 25.456    3.644     6.99 .000

 스트레스 -.007  -.006 .096     0.07 .944

주관적 웰빙  .257    .513 .040     6.44 .000

종속변인 모형(종속변인: 행복감)
상수 4.986 2.202     2.27 .024

스트레스  .048    .054  .053      .92 .359

주관적 웰빙  .275    .718  .024    11.53 .000
감사성향 .137   .179  .035     3.86 .000

주. se(standard error)는 표준오차임.  

표 2. 스트레스와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주관적 웰빙과 감사성
향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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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스트레스와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주관적 웰빙과 
감사성향의 직렬적 이중매개모형 (***p<.001)

[표 3]에는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행복감에 대한 주
관적 웰빙과 감사성향의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제
시하였다. 이 직렬 이중매개모형에서는 고등학생의 스
트레스(A)와 감사성향(C)의 직접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
기 때문에, 스트레스(A)에서 감사성향(C)을 거쳐 행복
감(D)으로 가는 간접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총 간접효과(-.6557 ~ -.4417)와 스트레스(A)에서 주
관적 웰빙(B)을 거쳐 행복감(C)으로 가는 간접효과
(-.5973 ~ -.3718), 스트레스(A)에서 순차적으로 주관
적 웰빙(B)과 감사성향(C)을 거쳐 행복감(D)으로 가는 
간접효과(-.1061 ~ -.0243) 모두 부트스트랩 상한값과 
하한값 중간에 0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한 것으
로 검증되었다. 

이 연구에서 검증한 간접효과들 크기에 차이가 있는
지도 분석하였다[표 3]. 우선 유의하지 않았던 두 번째 
간접경로(A → C → D)보다는 두 간접경로의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스트레스와 행복감을 주관적 웰빙
과 감사성향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효과(A → B → C 
→ D)의 크기보다 주관적 웰빙만이 매개하는 효과(A → 
B → D)의 크기가 유의하게 컸다(-.5514 ~ -.2927). 

경로 Effect se LLCI ULCI
총 간접효과 -.542 .055 -.6557 -.4417

Ind 1: A →  B →  D -.479 .057 -.5973 -.3718

Ind 1: A →  C →  D -.001 .014 -.0307   .0250

Ind 1: A →  B →  B →  D -.061 .021 -.1061 -.0243

Ind 1 – Ind 2 -.478 .060 -.6004 -.3619

Ind 1 – Ind 3 -.418 .066 -.5514 -.2927

Ind 2 – Ind 3  .061 .028   .0139  .1217
주. LLCI(Low Limit Confidence Interval)는 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이고 ULCI(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는 상한값임. 
   A = 스트레스, B = 주관적 웰빙, C = 감사성향, D = 행복감

표 3. 주관적 웰빙과 감사성향의 간접효과 검증

Ⅳ. 논 의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주관적 웰
빙 및 감사성향이 어떻게 관계하며 그들의 행복감에 영
향을 줄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고등학생의 주관적 
웰빙과 감사성향이 스트레스를 매개하여 행복감에 영
향을 주는 이중 매개경로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그 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가정했던 것처럼 고등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
스는 행복감과도 의미 있는 수준의 상관이 있었다. 고
등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을 덜 경험
하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도 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부
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었는데[15], 
본 연구는 그런 선행연구 결과를 고등학생에게까지 그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고등학생의 행복감에 대한 
스트레스의 설명력이 29.2%(r=-.54)가량 되었기 때문
에 임상적으로 주목할 만한 수준이다. 결론적으로 이런 
결과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청소년기의 행복을 유
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주관적 웰빙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고등학생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할수
록 삶에 만족 수준은 낮아지고 부정정서를 더 많이 느
끼고 긍정정서를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로 결론내릴 수는 없지만, 청소년이 스트레스를 경
험하면 주관적 웰빙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결
과이다. 그런데 스트레스와 주관적 웰빙 간에는 
51.8%(r=-.72)의 변량을 공유하고 있었다. 웰빙을 스트
레스의 반대개념으로 간주하는 학자가 있을 정도이지
만[17], 역으로 스트레스는 주관적 웰빙 간에는 50%가
량 독립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더라고 주관적 
웰빙에 대한 스트레스의 설명력이 50%가 넘는다는 것
은 임상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한편, 고등학생의 주관적 웰빙은 행복감과 공변하는 
양이 59.3%(r=.77)로 나타나 두 변인 간에는 밀접한 관
계가 있었다. 그렇더라도 40%가량은 주관적 웰빙과 행
복감 간에 독립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관적 웰빙
은 행복감으로 대변할 수 있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
[11][23]. 주관적으로 웰빙 상태를 인지하기 때문에 행
복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 검증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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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모형에서는 고등학생의 스트레스가 주관적 웰빙을 
거치지 않고는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
다. 이는 주관적 웰빙이 스트레스와 행복감 간의 관계
를 완전히 매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스트레
스가 주관적 웰빙 수준을 낮추게 되므로 고등학생이 행
복감을 덜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
스를 적절히 중재하여 주관적 웰빙 수준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모
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스트레스를 관리하게 
하거나 주관적 웰빙 수준을 증진시키는 것이 효과가 있
다는 것이 검증되었다[42]. 결론적으로 다양한 방법과 
기법을 통해 후기 청소년기의 스트레스를 중재할 필요
가 있다.

주관적 웰빙은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감사성향 간
의 관계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에서 스
트레스와 감사성향의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었지만, 매
개모형에서는 주관적 웰빙을 통한 간접효과 외에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고등학생의 스트레스가 
주관적 웰빙 수준을 낮추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게 된다
는 것이다. 역으로 스트레스가 적으면 주관적 웰빙 수
준이 높아져 감사하게 되는 것이다. 감사라는 것이 긍
정적인 경험이나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한 후 가지게 되는 심리이기 때문일 수 있다[25]. 
김정호는 스트레스가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상태라고 
하였는데[18],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는 상태, 즉 
주관적 웰빙이 낮은 상태에서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스트레스, 그 
자체가 바로 감사성향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거기에 더해 감사성향이 행복감과 상관이 있었기 때
문에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에서 주관적 웰빙과 감사성
향을 거쳐 행복감으로 가는 직렬 매개효과도 유의하였
다. 고등학생이 경험한 스트레스가 주관적 웰빙 수준을 
낮추어 감사성향을 감소시키므로 덜 행복하다고 느끼
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스트레스에서 주관적 웰빙을 
거쳐 행복감으로 가는 경로도 유의하였다. 게다가 이 
경로가 직렬 이중 매개경로보다 효과의 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성향이 주관적 웰빙과 행복감 사
이를 매개하기는 하지만, 행복감에 대한 주관적 웰빙의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감사를 유도하여 개인
의 웰빙과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중재를 많이 
하는데[43], 임상적으로 그런 시도도 의미가 있지만 직
접적으로 주관적 웰빙 수준을 증진시키는 것이 청소년
의 행복감을 증진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
과를 얻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의 행복감 수준을 
높이려면 만족스러운 삶의 환경을 조성하고, 긍정정서
를 더 경험하고 부정정서를 덜 경험할 수 있도록 임상
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행복감 간의 관
계에서 주관적 웰빙과 감사성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는 것이 발견되어 학문적으로나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이런 결과에는 다음과 같은 한
계가 있다. 우선 편의표본추출로 자료가 수집되었기 때
문에,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한국 고등학생을 대표하지 
못한다. 즉, 일반화의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실험연
구가 아닌 이상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결론내릴 수 없
다는 한계도 있다. 세 번째, 어떤 도구도 마찬가지겠지
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들이 변인을 완벽하게 측정
하지는 못한다. 다시 말해, 측정한 수치에는 측정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검증한 모형은 
외생 혼란변인을 통제하지 않았다. 변인들 모두 혹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모두에게 영향을 줄 혼란변인에 
대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회성 
연구로 결론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재 확증하는 연구들이 앞서 설명한 한계점들을 최대한 
보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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